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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ristian education for the world after COVID-19 needs to use rapid changes in the sur-
rounding situation as an opportunity to overcome a new crisis so that the church can ach-
ieve its educational mission. If the biggest dilemma in the post-Corona era is that there is 
no authoritative educational prescription anywhere, the most reasonable option for church 
education in this situation is to emphasize and cultivate learners’ ability to flexibly cope 
with rule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than before COVID-19. As a natural result of the cri-
sis, Christian education needs to be more interested in the trend of social change in the 
pandemic era(glocal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 economic inequality, educational environ-
ment change, church crisis) and actively reflect its contents in education. In addition, while 
operating a mobile(or online) church school that combines offline and online, there is an ur-
gent need for an innovative transition to a core church school where certain church schools 
and churches cooperate with each other, a church school that guarantees a safe learning 
space, and an ecological church school that is interested in educatio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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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the Post-Corona World

유재덕(Jae-Deog Yu)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코로나 팬데믹 종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시점에 이 논문은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가늠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행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다섯 가지 관
점, 즉 세계화, 디지털, 불평등, 교육체제, 교회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한다(Ⅱ장).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회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팬데믹 이후 세계에 필요한 기독교
교육의 향후 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Ⅲ장, Ⅳ장). 
결론 및 제언 : 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은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성취하도록 현재 상
황을 위기 극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추후 기독교교육은 팬데믹 시대의 사회 변화(지역 중심 
세계화, 디지털 전환, 경제 불평등, 교육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성찰하면서 모바일 교회학교, 
거점 교회학교, 안전한 교회학교, 생태 교회학교로의 혁신적 전환이 시급하다. 

《 주제어 》
코로나 팬데믹, 기독교교육, 사회 변화, 모바일 교육, 거점 교육, 안전 교육, 생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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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이하 ‘코로나’) 팬데믹은 발생 이후 3년째 지속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단기간에 전 방위적으로 노출한 코로나 팬데믹은 의료는 물론 정
치 및 경제, 그리고 종교와 교육을 비롯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의료 수준에서는 팬데믹 조기 종식을 위해 개인 
및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주요 특징과 감염경로, 또는 집단감염의 시공간적 특성에 대한 정보 등이 다양
한 경로를 통해 확보되었다. 세계적으로는 지역에 따른 편차를 배제할 경우 WHO의 낙관적 
전망처럼 코로나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보급으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팬데믹에 따른 
부정적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이진희 et al., 2021).

현재는 세계적으로 백신 부재에 따른 팬데믹 발생 초기의 충격을 벗어나 가까운 시일에 
팬데믹 종식의 선언을 기대할 정도이지만, 코로나 발생 이래로 줄곧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
은 여전히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 세 가지
로 유형화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과학이 절정에 달했다고 간주하는 21세기에 어째서 코로
나 팬데믹이 창궐하게 된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 전반에 초래한 주요 문제들은 무엇
들일까?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어
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표면상 상이하면서도 상호 무관하지 않은 세 가지 질문을 달리 표
현하자면, ⑴ 코로나 팬데믹 원인, ⑵ 영향, 그리고 ⑶ 향후 대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팬데믹의 원인은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발병 초기 중국 우한(武汉)이라
는 특정 지역과 인구 이동이라는 외적 조건에 집중하던 수준을 벗어나서 글로벌 생태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태계 교란으로 초점이 바뀌었다. 팬데믹은 전쟁
과 지진처럼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초래된 것으로서 생태계 교란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유사한 지구적 재앙이 반복된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는 사회적 
불안과 혐오, 경제적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공 안전 간의 갈등과 함께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정보 플랫폼의 연결과 디지털 매체를 통한 가상-물리 공간 융합의 가속화가 거론된다.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생태계 보존이나 세계화의 탈피,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거
버넌스의 확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논문은 팬데믹이 초래
한 사회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가늠
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에 적합한 기독교교육의 대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행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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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섯 가지 관점, 즉 세계화, 디지털, 불평등, 교육체제, 그리고 교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차례로 검토한다(Ⅱ장).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회 변화를 충분
히 고려해서 팬데믹 이후 세계에 필요한 기독교교육의 향후 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Ⅲ장, Ⅳ장). 

II.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 변화

1. 지역 중심 세계화

1980년대 초반 이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확대를 통해 급격히 확산했
던 세계화(globalization)와 그 이론적 근거로 활용한 세계주의(globalism)가 코로나 팬데
믹 영향으로 퇴조하고 있다.  이른바 문명사적 전환의 축으로까지 간주되던 세계화는 테크
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구조 형성에 주로 집중했다
(Papastephanou, 2005). 세계화는 정치적으로는 영토에 기반을 둔 근대 국가라는 전통적
인 개념을 해체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과 인력이 무제한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무역을 지
속하는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화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왔다. 최종적으로 초국가, 또는 세계국가 완성을 위한 필수적 배경으로 간
주해온 세계화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원초적 생활환경이 초래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역 중심 세계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 世方化)로 전환 중이
다(안희경, 2020a).

세방화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 즉 ‘글로벌화-마이너스’
(globalization-minus)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다(Latour, 2021). 그 가운데 팬데믹과 관련
해서는 근대화에 따른 인구 밀집성과 대도시 출현이 자주 거론된다. 도시라는 제한된 공간
에 인구가 밀집하고, 대규모화하면서 질병이 인간 사회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밀집화와 감염병의 상관관계의 해명을 위해 불과 연료라는 은유를 자주 활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학자들은 밀집성 질환을 불, 세균 및 바이러스성 질환의 
숙주인 인간을 연료로 간주한다. 대도시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이전에는 일부 질환이 동물 
숙주에서 이탈해서 유목 및 농경 집단을 감염시켜도 소수집단일 경우에는 전부 사망했고, 
생존할 경우 면역력을 확보했다(Karlen, 2001, 79-103). 숙주, 즉 연료의 고갈됨에 따라서 
밀집성 질환이라는 불이 소멸하고, 덕분에 타 지역의 확산이 차단되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에 등장한 대도시들은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으로 유행병에 부단히 연료를 공급해서 팬데믹 
확산의 온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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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농경과 교역 루트의 확보를 팬데믹의 또 다른 주요 원인
에 포함한다(1998, 297-298). 특정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유목민들은 바이러스 위협으로부
터 안전했던 반면, 유목민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해온 농민들은 오염된 분뇨나 설치류 
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 아울러서 고대 로마제국 시대부터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
시아 지역을 잇는 교역 루트 확보와 활용 역시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서 세계가 줄곧 거대한 세균 번식장으로 바뀌었다고 다이아몬드는 평가한다. 2세기 중반 수
백만 명의 로마시민이 천연두로 사망하고, 6세기와 14세기에 돌발적으로 출현한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공기의 등장 역시 초밀도 대
도시들의 네트워크화에 상당한 기여했지만, 이 역시 감염병 확산의 주요 통로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재 세계 각국은 팬데믹 이전처럼 경제적 이윤에 초점을 맞춘 
무제한적 세계화보다 교역과 인력 이동을 상황에 따라 제한하는 세방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Rifkin, 2022).  

   

2. 디지털 전환

대부분의 예상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 문화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
까지 교육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으로 갈렸다. 디지털 낙관론자들은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매체는 우주를 압축하고 민족 간 대화를 북돋우며 전 지구 차원의 이
해도를” 증진하고 인쇄술이나 화약의 발명처럼, 세계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바
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했다(Curran, 2012, 3). 일각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디지털 기술혁
신이 “거의 신비에 가까운 특질”을 부여받았다고 단언하기도 했다(Mansell, 2012, 1-2). 교
육현장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디지털 테크놀로지 확산에 주력하는 교육 테크놀
로지 운동까지 등장했다. 물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교육의 상호결합이 디지털 격차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까지 간주하는 원격교육 역시 기대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Selwyn, 2013, 141-144). 

디지털 전환에 대한 평가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디
지털 낙관론자들의 주장이 압도적이다. 프레이(Thomas Frey)는 디지털 기술에 근거한 사
회 변화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백종민, 2020). 첫째, 비접촉(non-contact) 기술
이 급속히 발전하고 계속 확산하고 있다. 프레이는 비행기 탑승부터 좌석까지 비접촉을 추
구하는 항공 산업의 형태를 앞으로 전개될 비접촉 문화의 전형으로 제시한다. 이런 현상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 사회문화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프레이는 예상한다. 둘째,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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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노출되지 않는 비가시적 위협을 감시할 목적으로 AI 기반의 탐지 네트워크를 본격 활
용할 것이다. 셋째, 두 번째 사회 변화 추세와 관련해서 국가 감시가 강화될 경우 시민의 
인권보호가 사회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도시 봉쇄정책(lockdown)을 
추진하는 중국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권보호 문제는 디지털 기술과 인권 간의 
갈등 속에서 이른바 잊힐 권리나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전혀 감지되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프레이가 주장하듯 팬데믹이 가속화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은 결국 디지털 네트워
크 문화로 보다 구체화하겠지만, 기술적 차원에서는 개인 및 집단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부재에 따른 접촉느낌의 상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증강현
실(AR)이나 가상현실(VR), 또는 둘 다 동시에 혼용하는 혼합현실(MR)로써 몰입을 극대화하
는 몰입경험(immersive experience)을 접촉느낌의 보완재로 거론하기도 한다. 사실, 몰입
경험을 완성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디지털 기반 기술은 팬데믹 이전에도 산업계와 의료계,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 추세에 있었다(Greengard, 2019). 또 다른 보완재로는 인간과 컴퓨
터,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라는 삼각체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가 있다. 디지털/물리적 도구로 제작한 디지털/물리적 사물은 실생활에 직접 
활용한다거나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 간 경계를 제거할 수 있어서 교육계에도 역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Cadoz et al., 2014, 756, 760).           

하라리(Yuval Harrari)의 지적처럼 ‘개인정보 보호 전쟁’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일각에
서는 글로벌 IT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정보를 상업적 이윤과 연계하는 것을 문
제 삼듯이 방역정책을 명분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인들의 정보를 추적 및 관리하면서 축
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판한다. 아감벤(Giorgio Agamben, 
2020)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이 향유하는 권한이 본격적으로 상
충할 때 국가 개입을 개인의 차원에서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즉 빅브라더 사회가 
향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에 지젝(Slavoj Zizek)은 감염병이 창궐하면 군사 규
율에 의거한 대규모 방역 조치가 당연해서 오히려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심
지어 국가 주도의 통제에 대한 아감벤의 비판을 허황된 두려움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하는 
지젝은 국가법과 관련해서 “복종하되 사유하고, 생각의 자유를 지키라”는 칸트식 ‘이성의 공
적 사용’을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한다(Zizek, 2020, 127).

   

3. 경제 불평등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위기는 국가마다 상이한 편차를 노정하고 있다.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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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나 농업생산이 마비된 영국의 ‘최
악의 한파’(Great Frost, 1709년)와 직접 비교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은 코로나 감염과 
사망에 따른 피해와 직접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대공황 이
후 미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간주하기도 했다(Cutler & Summers, 2
020, 324). IMF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예상했는데, 이는 1930년
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세계 경제성장률이다. 2022년 현재 세계 경제는 2021년 대비 
2.5% 둔화한 3.5%의 성장률, 즉 종전 전망치 대비 1.1% 하향조정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한국은 대외 수출로 GDP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이지만, 팬데믹 이후 
본격화할 경제 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이다(안성배, 2022)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 가운데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대표적인데, 옥스팜(Oxfam)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불평등 바이러스’(inequality virus)로 규정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옥스팜은 글로벌 수준의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
한 것은 20세기에 세금 기록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고 평가한다. 사이먼(Joshua 
Simon, 2020)은 팬데믹과 봉쇄 조치로 엄청난 불평등이 창궐하고 “일자리를 잃는가 하면, 
가장 거대한 기업들과 이미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압도적 이득을 안기는 긴급 구
제가 시행되었다고 비판한다. 옥스팜 주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옥스팜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곤층은 더 가난해졌고, 경제적 및 인종적, 
또는 성별 불평등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
믹으로 부유층의 경기침체는 종결되었고, 전 세계 10대 부자의 재산이 5400억 달러 증가했
다(Oxfam, 2021). 

옥스팜은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을 노동자, 성별로는 여성 노동자를 일차
적으로 지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군에 속하
는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일 노동량을 수행하는 남성
에 비해 한층 더 실업률이 높았다. 부커(Gabriela Bucher)는 여성과 소외된 소수인종이 팬
데믹이 초래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고, 그들이 “빈곤에 빠지고 굶주릴 가능성이 더 크고, 
의료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 역시 더 크다”고 강조한다(Oxfam, 2021). 

지젝(Slavoj Zizek) 역시 현 상황을 정치경제적으로 접근하면서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으
로 신흥 자본주의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팬데믹 이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상호 모순
되게 결합한 조치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존 정책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평가한다. 지
젝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익숙한 기본소득은 국민 전체의 의료보장처럼 마르크스 이론
에 근거한 ‘필요에 따른 분배’ 개념과 일치한다. 이것은 국가 책임과 책무성을 계속 분산해
서 미시화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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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공산주의와 무관하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또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젝은 기본소득
을 채택하는 것은 자본주의 이후 도달하는 사회주의의 단계를 생략한 채 공산주의로 이행하
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Zizek, 116-7).  

 

4. 교육 환경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초래된 변화로 인해서 교육체제의 재구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100개국 이상이 교육시설을 폐쇄
된 바 있고, 덕분에 대략 9억 명 이상의 재학생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Nicola et al., 
186). 감염병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저소득층 자녀들은 무료급식을 제공받지 못했을 뿐더러 
수업을 대체하는 디지털 교육환경에서도 동시에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교육정책 
추진자들의 예상과 달리 팬데믹 이면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위기”가 교육성취의 격차를 
본격적으로 강화한 사례에 해당한다(Robson, 2020). 디지털 격차는 OECD 국가들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본의 경우 일부 지방 대학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
지 못해 불가피하게 대면 교육을 지속해야 했다. 

팬데믹의 영향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는 학교로 대표되는 공교육 기관의 역할 축소, 그에 
따른 부모와 가정의 역할 확대가 포함된다. 각국 정부들은 각급 학생들의 등교 연기와 학교
시설 폐쇄에 따른 학습 손실을 인터넷 기반 원격교육과 가정교육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교육정책 방향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결
과를 낳았다. 즉, 교사 주도의 전통적 학교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교사의 역할 
전환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코로나 시대에는 교사가 정보나 주제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기능보다는 일종의 가이드나 코치 역할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결 이후 교수(teaching) 중심의 지식 전달은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고, 대면 교육은 
인성교육에 집중하자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다(이재, 2020).  

교육 분야의 또 다른 변화는 가정과 학교 간 교육책임 전이 현상을 꼽을 수 있다. 교육 
매체와 시간적 여유라는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학교라는 전통적 공간과 비교적 무관하게 
간주하였던 홈스쿨링의 선택 역시 팬데믹을 계기로, 기존의 평가와 달리 그렇게 비효율적이
지 않다는 사실을 부모와 학습자가 새롭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표현하자면, 팬데믹
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학교의 효용성을 대상자들이 주도적
으로 검증하게 된 것이다. 과거부터 학교는 학생의 보호기능, 사회적 역할의 선별기능, 이론
이나 원리, 또는 사상 주입기능, 그리고 기술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통상적 교육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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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간주해왔다. 팬데믹의 영향에 따른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라이머의 주장처럼 이 
네 가지 기능의 결합으로 완성된 종합기관의 ‘신성한 권위’를 위협하는 중이다(Reimer, 19
82, 33). 일부 부모와 자녀가 시도하는 가정학습의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팬데믹 이전처럼 
학습자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채 IT 기반 교육매체를 활용해서 학습자 개인이 교육을 
전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백종민, 2020). 

5. 교회 위기

교회 역시 기타 사회 분야처럼 팬데믹 이전까지 중시해온 기독교 가치나 규범을 성찰하고 
재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변화는 팬데믹이 초래한 교회교육의 해체 징후를 일차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교
회교육은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공립학교 교육 형태를 수용하면서 구체적 교
육목표나 학습자 발달 수준에 따른 구분, 그리고 일관된 교육과정을 갖춘 체계적 모델을 추
구했다. 그 과정에서 주일학교를 학교형(schooling)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의도적 사회화
(intentional socialization)를 추구해야 할지를 놓고 갈등하기도 했으나 양쪽 모두 대부분 
성장에 초점을 집중한 게 사실이었다(Westerhoff, 1976). 하지만 팬데믹은 한 마디로 미래
의 소멸 가능성보다 당장의 생존을 염려할 정도로 현재 교회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현저하게 줄었던 교인 숫자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것과 함께 급감한 교회학교 학생들의 출석률과 교사 지원율을 꼽을 수 있다. 교회 재
정 역시 대폭 감소해서 교육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거나 아예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않
는 교회들이 생겨날 정도인데, 이것은 코로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다(장신근, 202
2).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오랫동안 고수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은 물론, 예배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교인 가운
데 2019년 매월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한 성인의 91%가 방역을 위해 일정 기간 교회가 폐
쇄되고 현장 예배가 불가능 하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대체했다고 한다. 교인 가운
데 거의 절반이 특정 공간에서 진행되는 대면 예배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영상예배로 
전환했다는 보고도 있다(Pew Research Center, 2020). 우리나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서 대면 예배만큼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진행하는 예배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예배가 여전히 가장 높은 만족도(89.4%)를 기록했으나 온라
인 예배 역시 비교적 높은 만족도(83.2%)를 보여서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의 온라인 예배가 
교인들 사이에서 공식 예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정우, 2021). 이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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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재 교회는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한 전자교회(electronic church)에서 온라인 네트워
크 중심의 디지털교회(digital church)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예전(liturgy)과 교회 건물에 대한 전통적 이해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예전의 형식이 해체되거나 변형 중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대규모 집회 방식의 예배보다는 소규모로 세분화하여 진행하는 예배가 새
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성찬식과 유아세례, 혼인과 장례예배, 절기예배
의 절차와 거기에 활용하는 예배의 소품 역시 새롭게 재구성, 변형될 뿐 아니라 교제의 핵
심으로 간주해온 교인들의 공동식사는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유지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해서 악수나 가벼운 포옹 같은 신체 언어로 친근한 감
정을 표현하는 인사법은 더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 접촉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익명성, 더 나가서 해방감까지 향유하게 하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교인 간 충분한 
정서적 교류가 불가능해서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서 교회 구
성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교회 내부에 위생적이고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의 확보와 공간 재배치에 대한 요청이 점증하고 있다(유현준, 2021). 향후 건축학적으
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배 및 교육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회(교육) 공간의 해
체와 재구성이 본격화할 것이다.

Ⅲ. 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

1. 모바일 교육

코로나 팬데믹 초반,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한 셧다운 정책으로 비대면과 비접촉이 일상화
하여 촉발한 타의적 고립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국민의 자의적 고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이다.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이나 밀접 접촉을 지
속적으로 회피하다보니 공적 공간에서는 이른바 ‘셧인 이코노미’(Shut-in Economy) 현상
이 계속 지속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 중심의 쇼핑보다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선호하거나 비
접촉 선호를 고려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가 셧인 이코노미의 대표적 소비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비접촉 소비 가운데는 물리적 제품의 전달과 소비뿐 아니라 인터넷 기반
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투브의 경우처럼 화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원격교육이 상당한 주
목을 받고 있다. 향후 기독교교육 역시 이런 자발적 고립 추세를 고려하여 공간 차원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질적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한 융합(hybrid) 모형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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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상호 결합한 형태로는 모바일(온라인) 교회학교(mobile / on-line 
church school)의 운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교육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지역 또는 교단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교회학교를 공
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1990년대 등장했단 사이버(cyber) 교회 및 디지털 플랫폼 교회와 
모바일 교회학교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정도에 달려있다. 사이버 
교회는 가시적 교회에서 비가시적 교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만 전적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목사와 교인으로 구성된 조직이 실제로 온라인에 독립적으로 존재했다(유
재덕 외, 2016, 167). 반면, 모바일 교회학교는 사이버 교회와 달리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
을뿐더러 교회나 교단의 교육목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데이터를 유기적으
로 공급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동시에 모바일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운영의 이해를 돕는 
기본적인 교육부터 신임교사의 교육, 또는 교사 재교육과 기독교 교양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운영할 수 있다. 

2. 거점 교육

팬데믹은 교회교육 전반에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창의적 고민을 동시에 요구하
고 있다. 교육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부족한 교사 인력으로 다수의 학습자를 비좁
은 공간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신앙전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갖춘 채 교수와 학습이 진행되는 공교육과 달리 여전히 아
날로그 방식의 수업자료와 학습 매체에 의존해야 하는 교회학교 수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다양한 여러 과목을 여유 있게 학습하는 학교수업에 비해 주일 단 하
루, 그것도 극히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육활동을 통해 모두가 기대하는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교회를 구성하는 신앙공동체 전체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교육에 필수적인 교사진과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한 교회학교는 코로나로 상황이 더욱 
악화하여서 등록학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잃었다(범영수, 2021). 팬데믹이 예상 
밖으로 장기화하고, 지금처럼 교회학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교회학교 학생
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은 누구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풀이나 재원을 충원하고 보완할 수 없을뿐더러 공교육처럼 첨단 기
술을 활용하는 교육 매체를 확보할 수 없다면 교육체계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퀴 축을 중심으로 바큇살이 펼쳐진 형태로 구성된 
‘거점 교육’(core education)을 꼽을 수 있다. 제한된 숫자의 교회학교 학생, 교사 수급, 
교실 같은 물리적 공간을 고려해서 교단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교회 또는 교회학교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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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즉 바큇축 구실을 하는 ‘거점 교회학교’(core church school)로 지정해서 인적 및 물
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가령, 거점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제한된 
교회의 공간을 탈피해서 가정이나 도서관, 박물관, 고궁, 미술관, 대학캠퍼스, 그리고 주변 
공원이나 산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이 바큇살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
한 자질을 갖춘 교사들은 교회학교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이런 거점 
교회학교를 주말학교와 연계함으로써 시간적 제한을 벗어나면 레익스(Robert Raikes)가 처
음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구상했던 것처럼 신앙과 교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역시 
가능할 수 있다(유재덕, 2016, 91-3).  

3. 안전 교육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안전을 일차적으로 중시하는 추세로 전환 중이라면, 교육이 진
행되는 교회 시설 역시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하지 않을 수 없다.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을 강
조하는 ‘안전의 신학’(theology of safety)은 팬데믹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교육을 위한 중
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안전 문제는 코로나 확산의 대응책으로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부
터 본격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팬데믹 초기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등교를 포기하고 대응적(reactive) 휴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선제적(proactive) 
휴교를 해야 할지를 교육 당국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한동안 혼란이 가중
되었다(Christakis, 182-4). 결국, 학교 무단결석이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부모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학습 환경을 문제 삼아 자녀들의 등
교를 포기했다. 이와 달리 법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교회학교들은 일반 학교와 달리 교인
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신속하게 신앙교육을 정지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교육을 계속했
다. 팬데믹의 학습 효과로서 안전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려는 부모들의 이런 태도는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학교가 안전한 학습 공간을 확보하려면 다음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상
되는 위험을 축소하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의 밀집도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학급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언제든지 전염병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습자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과 교회의 규
모에 따라서 교회학교마다 학급당 인원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적
정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학습 공간은 학습자들의 동선을 최소화
하고 실내 공기의 순환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접촉에 따른 팬데믹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학습자들의 동선을 단순화하는 한편, 환기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거점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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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야외수업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환기가 용이한 텐트형, 또는 모듈형 교실을 설
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Harrouk. 2020).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개별학습
이나 조별학습이 가능한 분산형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김경애 외, 2020, 137). 시차를 
두고 학급을 분산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교회학교 학급의 운영
을 이원화하는 것 역시 유용하다. 셋째, 교회는 교사들과 학습자들을 상대로 먹거리부터 위
생적인 환경 및 돌발적인 위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교단 차원에서는 
교회 및 교회교육의 안전에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매뉴얼을 마
련해서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  

4. 생태 교육

팬데믹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 신앙교육은 생태문제에 한층 더 민감한 교육이어야 한
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유발하는 온난화로 폭염이나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
상이 발생하고, 농산물의 수확을 증대할 의도로 사용하는 화학비료는 토양을 오염한다. 열
대우림은 벌목되고, 초원에서는 가축이 과잉 방목되며, 사막은 계속 확장하는 추세이다. 월
러스-웰즈(Wallace-Wells, 2019)는 인류가 21세기 말에 도달하면 지구 가운데 일부는 아
예 거주 불능 지역에 가깝게 되고, 나머지 지역 역시 못지않게 인간에게 불친절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리프킨(Jeremy Lifkin)은 현대 문명이 구상한 거대한 프로젝트는 이미 총체적 위
기에 직면했는데, 이는 인간이 야생을 개발하고 코로나를 비롯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자연
에서 서식처를 확보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로 간주한다(안희경, 2020, 20-21). 
서식지를 상실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으로 인간 사회에 침투해서 팬데믹을 발생시켰듯이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이 정기적으로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리프킨의 예상이다. 

이처럼 생태계 위기에 공동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신앙교육을 통해 
이른바 ‘동료 피조물’(fellow creatures)로 간주하는 창조세계가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Moltmann, 2012, 251). 따라서 일차적으로 자연을 상대로 한 인간의 책임
을 명확히 하는 생태 신학적 사고를 배양하도록 대안적 생활방식을 교육내용에 반영할 필요
가 있다. 경제적 풍요로움과 부와 성공이 존재와 삶을 규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고. 경제성
장이 복지 수준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게 교육해야 한다. 동시에 학습자
들이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이 제시한 ‘이중구속’(double bind)이라는 딜레마를 극복
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Bauman & Mazzeo, 2016, 29-30). 즉, 개인이나 집단이 
상호 모순된 메시지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어떤 행동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유의해서 교육해야 한다. 생태에 관한 지식과 실천이 교육내용과 교사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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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별다른 모순 없이 긍정적으로 통합되고 실천 가능해서 기독교교육에 참여하는 학습
자들의 삶을 주도하는 규범으로 제시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계속해서 기독교의 생태 신앙교육은 인간 중심, 또는 인간 예외주의(exclusivism)를 극복
하도록 자연과의 공생(symbiosis)과 공산(sympoiesis)을 반드시 교육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라투르(Bruno Latour)는 시간을 ‘통시성의 연장’으로, 공간을 ‘공시성의 연장’으로 구분하고 
나서 우리 인류는 ‘시간의 시대’에서 ‘공간의 시대’로 완전히 이행했다고 규정한다(Latour, 
2021). 생태학적으로 진보와 진행, 또는 혁명과 변화를 가리키는 통시성은 더 이상 운영체
계가 될 수 없다고 라투르는 평가한다. 따라서 공간의 시대에는 ‘혁명’의 시간과 단순자
(simplicator)가 ‘공존’의 시간과 복잡자(complicator)로 교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마치 자연의 외부에 존재하듯 간주하지 않고, 다양한 동시대적 요소들과 공생(연합)하면서 
분산된 역할 중 하나를 담당하는 것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그럴 때 인간에게만 중심 
역할을 부여하면서 인간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시스템’(system of production)으
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네트워크 속한 여러 존재를 의지하면서 생성에 관심을 
갖는 ‘생성 시스템’(system of engendering), 즉 공산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런 공생과 공
산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규정 패러다임, 즉 인간 중심주의 프로젝트를 벗어날 수 
있다.    

Ⅳ. 나가는 말

코로나의 발병 이후 팬데믹이 언제 종식되고, 또 향후 세계 질서가 어떤 변화를 거쳐 재
구성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바우만(Zigmunt Bauman)은 문명의 전환기를 “최
고 권력의 공백기에 사는 ‘인터레그넘’(interregnum)으로 규정했다(안희경, 2014). 과거의 
방식이 신속히 노화하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에도 새로운 활동은 방법조차 일절 확보되지 
않은 상태를, 통치하던 임금의 사망 이후 차기 임금이 즉위하기 전까지의 궐위 기간에 빗대
어서 인터레그넘으로 간주한 것이다. 비교적 오래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
에 의학 및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으로 국한하면 충분히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라리(Yuval Harrari) 역시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코비드19 이후의 세상
은 어떠할 것인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해졌고 … 확실성은 이제 바닥을 쳤고 … 선택의 자유는 
최고치에 다다랐다”라고 진단한다(안희경, 2020b). 한 마디로 지금은 방향을 가늠하는데 유
용한 밤하늘의 ‘별이 사라진 상태,’ 곧 재앙(disaster)의 시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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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킨은 현재 상황을 ‘유행병(pandemic) 시대’로 규정하면서 가까운 시기에 새로운 바
이러스를 가진 또 다른 감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면 인류는 다시 디지털로 연결된 세계인 실내에 갇혀 백신을 찾게 되고, 결국 다시 밖
으로 나가더라도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이게 바로 유행병 시대의 전형이라는 
것이다(안희경b, 2020). 라투르(Bruno Latour) 역시 “코로나19 사태는 미래에 올 지구 온
난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예행연습에 불과하다”고 동일한 관점에서 경고한다(Watts, 2020). 
인도 작가 로이(Arundhati Roy)는 동일한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면서도 보다 적극
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제안한다. “전염병은 인간이 과거와 단절하고 세상을 
새롭게 상상하도록 강요하는데…그것은 하나의 세계와 다음 세계를 잇는 관문인 포털이다”
(IMF, 2020).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급격한 주변 상황(탈세계화, 또는 디지
털문화와 교육체제)의 변화를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
나 시대의 가장 큰 딜레마는 권위를 갖춘 교육적 처방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교육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규칙에 순응하는 태도
(conformity)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규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flexibility)을 강조하고 함양하는 것이다(Bauman, 2010, 11). 둘째, 위기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과거의 견고한 구조로부터 일종의 불확실한 네트워크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지
금의 기독교교육은 팬데믹 시대의 사회 변화 추이(지역 중심 세계화, 디지털 전환, 경제 불
평등, 교육환경 변화, 교회 위기)에 한층 더 관심을 갖고 성찰하면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한 모바일(또는 온라인) 교회학
교를 운영하는 한편, 특정 교회학교와 교회들이 상호 협력하는 거점 교회학교, 안전한 학습 
공간을 담보하는 교회학교, 그리고 기후변화와 생태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는 생태 교회학
교로의 혁신적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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